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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례  공식방문으로 노틀담 직원들이 모이다 

카노아스, 아파레시다 성모 관구 

 

관구장 셜리 마리아 수녀는 노틀담 수녀회 브라질 진출 100 주년을 맞이하는 한 해 내내 벌어지는 

한 가지 활동으로 아파레시다 성모 관구 각 단위체의 직원들과 협력자들에게 연간 공식방문 중에 

열리는 특별 모임을 갖도록 초대했습니다.    

이 모임은 수녀들이 노틀담 카리스마와 사명을 나누고 노틀담 사도직에서 수녀들과 함께 일하는 

사람들을 만나는 특권적인 기회였습니다.  

카노아스 본원 공동체는 브라질에서 매년 8 월에 맞이하는 수도 생활 주간의 첫날이기도 한 8 월 

19 일에 시작되었습니다. 이 모임에서 참석자들은 노틀담 본원에 모여 이름을 밝히고 현재 사도직을 

묘사했으며 직 간접적으로 우리 활동 사도직안에서 얼마나 오래 일했는지를 이야기 했습니다.  

셜리 마리아 수녀는 참석자들에게 연설을하고 100 주년을 위해 특별 제작된 연필을 나누어 

주었습니다. 모임에 자리한 이들은 전부 90 명 가량입니다. 이후에는 전원이 점심 식사에 

초대되었습니다.   


